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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혼평균 3세이상늦어져, 50~60대재혼급증
전북연구원 ‘전북 인포그래픽스’발간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강현직)은 도민의 주요 관심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

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‘전북 인포그래픽스’를 올 5월부터 발간키로 

했다.

○ 전북연구원은 13일 발간된‘전북 인포그래픽스’1호에서 2000년과 2015년 

전라북도 혼인구조와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초혼비중은 감소하고 재혼비

중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초혼연령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

다.

○ 지난 15년(2000년~2015년) 사이 전북 혼인형태를 보면 초혼비중은 81.1%에

서 74.6%로 감소한 반면 재혼비중은 18.9%에서 25.4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

났으며 20대 혼인비중은 67.9%에서 36.8%로 감소(-31.1%p)한 반면 30대 혼

인 비중은 22.4%에서 45.0%로 증가(+22.6%p)하여 만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

로 나타났다.

○ 평균 초혼은 크게 늦어져(남성 28.8세 → 32.6세, 여성 25.7세 → 29.4세) 

전국적 현상과 동일한 추세(전국평균: 남성 29.3세 → 32.6세, 여성 26.5세 

→ 30.0세)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의 경우 남자연상 비중은 



78.6%에서 70.1%로 감소(-8.5%p)하고 동갑 및 여자연상 비중은 증가하였다.

○ 재혼은 50대와 60대의 재혼비율이 크게 증가(남성 +31.5%p, 여성 +17.0%p)

하였으며 사별 후 재혼은 감소한 반면 이혼 후 재혼은 증가(남성 +7.7%p, 

여성 +7.6%p)하였다.

○ ‘전북 인포그래픽스’는 전북의 경제 및 사회 관심 통계를 분석하여 격월

로 발간하며 전북연구원 홈페이지와 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.


